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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개최
 - 주택 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

제공하는 ㈜언더라이터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

  금융위원회는 「제9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」를 ’23.6.13일(화) 개최

하여,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. 핀테크 업체 등은 금융

위원회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게 되면, 지정받은 해당 금융서비스를 

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된다.

  이번에 지정받은 1건은 ㈜언더라이터의 「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

주택종합보험 서비스」인데, 소비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요청시 고도화된 

위험평가 시스템*을 활용하여 계약인수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

서비스이다.

   * 화재발생시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손해액과 상관관계가 높은 

변수로 구성된 위험평가모형 개발 → 주택화재보험 가입요청시 국토부 등으로부터 

주택면적, 소방서와의 거리 등의 정보를 자동 수집한 뒤 해당 주택의 위험도 평가

  동 서비스가 시범운영되면 소비자들은 주택 주소 등 기본정보 입력만으로 

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, 

그간 위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도   

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, 위험이 낮은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

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  이번 지정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누적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

지정대리인이 지정되어 금융회사의 업무 일부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할 

수 있게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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